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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사회는 산업화와 함께 여성을 경제 인력

으로 많은 가치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라는 거대한 모태를 가지고 현 시대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년여성이 스트레스를 받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 가족응집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K시와 Y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신소정* 고재욱**

The Effects of Stress Management and Family Cohesion on 

Middle-aged Women’s Happiness Utilizing the SPSS Program

- Focusing on middle-aged women living in Cities K and Y -

So-Jeong Shin*, Ug-jae Ko**

요  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체와 가족응집력이 행복감과의 관계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하였다.

연구대상은 K시와 Y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0세 이하의 중년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과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령은 40세 49세가 

59.3%, 기혼이 82.7%(267명), 학력은 고졸 이하가 63.2%(204명), 종교는 77.6%(250명)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 가족응집력, 행복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감의 관계는 모두 정(+)의 관계로 나타

났다. 넷째, 중년여성의 행복감에 가족응집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가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량은 28.2%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중년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함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에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stress management and family cohesion on 

middle-aged women. Research subjects were 322 middle-aged women living in cities K and Y ranging

between 40-60 years of age. A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tilizing the SPSS 18.0 statistics program. Firstly,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ly shown subjects were between 40-49 years old (59.3%), married (82.7%, 267), high school 

graduates or less (63.2%, 204), and practiced religion (77.6%, 250). Secondly, stress management, family

cohesion, and happiness were the most frequent answers in this order. Thirdly, stress management, 

family cohesion, and happiness all showe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Fourthly, family cohesion had 

no effect on happiness. Meanwhile, stress management had the biggest effect on happiness with an 

explanation rate of 28.2%.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e line data

for future social welfare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middle-aged women’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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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6년 8월 통계에 의하면 현재에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총353만 8천명(54.9%)이 비정

규직 여성근로자로 조사되었다〔1〕. 중년여성은 가사

와 자녀문제, 경제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가족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년여성의 자녀문제와 가사 문

제 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이 낮아진다

는 선행연구〔2〕가 있다.

대부분 가족구성원은 가족간 정서적 유대가 감소

되면서 가족의 기능 변화와 가족의 수적인 축소는 사

회적인 문제로 도출되었다. 가족건강성의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과 자기입장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가족이라는 응집력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

다〔3〕. 중년 시기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둥지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은 대가족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년여성은 생물학적 변화

로 인하여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심리․정서

적 변화가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중년여성들은 삶의 중간 지점이라고 느끼면서 생

물학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과 부딪히게 된

다. 이에 따른 선행연구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에 대

한 연구〔4-9〕, 가족응집력〔10-12〕, 중년여성의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 등에 관한 연구〔13-17〕가 이루어지

고 있다. 하지만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와 행복감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가족 응집력에 영향〔11〕을 

가지고, 배우자 유무와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직업, 사

회․경제적 요인 등〔12〕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대인관계와 부부의사소통이 좋으면 행복감이 높고

〔16〕, 가족응집력과 가족 간 친밀감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관련성〔1

7〕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

처와 가족응집력이 행복감과의 관계와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서 중년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함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와 가

족응집력이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

계를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와 가족응집력이 

행복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와 가족응집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 10일부터 20

18년 2월 28일까지 K시와 Y시에 거주하는 40세에

서 60세 이하의 중년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취지와 

작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2.1.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연령, 결혼유무, 

종교, 결혼 상태,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1.2 스트레스 대처 방안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aza

rus와 Folkman〔18〕이 개발한  척도를 손영은과 박

정은〔19〕의 연구에서  10문항을 구성하여 각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9〕의 연구에서 Cr

onbach's α= .7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0로 나타났다.

2.1.3 가족응집력

가족에 대한 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옥귀 [2

0]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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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지, 정서적 유대, 여가시

간 공유, 활동의 참여와 공유에 대한 관심으로 총 10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값은 .88이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74으로 나타났다.

2.1.4 행복감

옥스퍼드 행복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는 옥스퍼드 행복검사(The Oxfor

d Happiness Inventory)를 Hill과 Arygle[21]이 

29문항 6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한 내용을 번안하

여 허승연 [22]이 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문항 중 역 채점 문항(1, 5, 6, 10, 13, 

14, 19, 23, 24, 27, 28, 29)이며, 점수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ill과 Argyl

e[21]연구의  Cronbach's α=.78이었고,  허승연[2

2]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83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

의 신뢰도 산츨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통해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종속변수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인 중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년여성의 연령

은 40세 49세가 59.3%로 높게 나타났으며, 50세-6

0세 이하는 40.2%(130명)의 비율을 보였다. 결혼유

무는 기혼이 과반이 넘는 82.7%(267명)로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미혼이 17.3%(56명)로 나타났다. 학

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3.2%(204명)이고, 2년

제 대학교 졸업이상 36.8%(119명)로 나타났다. 종

교는 있다가 77.6%(250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없

다가 22.4%(72명)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2)

항목 빈도 퍼센트

연령
40세- 49세 이하 193 59.8

50세 -60세 이하 130 40.2

결혼유무
기혼 267 82.7

미혼 56 17.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4 63.2

2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119 36.8

종교

있다 250 77.6

없다 72 22.4

합계 322 100.0

3.2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감의 수준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

감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 <표 2> 에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n key variables

항목 N
최소
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스트레스
대처

322 15 39 21.89 9.10

가족
응집력

322 5.00 20.00 16.62 2.83

행복감 322 69.00 169.00 115.83 16.62

연구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는 평균이 

21.89. 표준편차가 9.102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

력은 평균이 16.622이고 표준편차는 2.833으로 나

타났다. 행복감은 평균이 115.830이고 표준편차가 

16.624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왜도는 .136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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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는 .271로 나타났다.

3.3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감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

감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났다.

표 3.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감의 상관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ress coping, family 

cohesion and happiness

항목 스트레스 대처 가족응집력 행복감

스트레스 대처 1 .306**
.534*

*

가족응집력 1
.200*

*

행복감 1

 **P〈.01.

3.4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났다.

표 4. 스트레스 대처와 가족응집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 결과

Table 4.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and family cohesion on euphoria

모형

비표준화 계

수

표준

화 계

수 t
유의확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

차
베타

공

차
VIF

모

형

1

(상수)
94.4

56
2.047

46.14

0
.000

스트레스 

대처
.974 .086 .534

11.28

1
.000

1.0

00

1.0

00

모

형

2

(상수)
91.2

70
4.705

19.39

8
.000

스트레스 

대처
.953 .091 .523

10.50

1
.000

.90

6

1.1

04

가족응집

력
.219 .292 .037 .752 .453

.90

6

1.1

04

모델 1: R²=.285. △R²= .283 F= 127.262***

모델 2: R²=.286 △R²= .282 F= 63.827***

Durbin-Watson 1.920

 ***P〈.001.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와 가족응집력에서 행복

감의 영향관계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계수를 산출하였는데, VIF계

수는 1.0∼1.104으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고, 공차

한계는 .906∼1.0으로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

과, 1단계에서 스트레스가 대처가 행복감에 유의한(F

(1/319)=127.262, β=.534, p<.001)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가족응집력은 행복

감에 유의한(F(2.318)=63.827, β=.037 p＞.05)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β=.523(p<.001)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와 가족응집력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대

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

량은 28.2%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대처가 잘 이

루어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

urbin-Watson은 1.920이다.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0세 49세가 59.3%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유무는 기혼이 과반이 넘는 8

2.7%(267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3.2%

(204명)이고, 종교는 있다가 77.6%(250명)로 나타

났다. 이는 k시와 Y시가 중소도시이며, 산업도시의 

특성상과 중년여성이라는 특성상 기혼이 많으며 대부

분 종교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감의 수

준은 스트레스 대처(M=21.89). 가족응집력(M= 16.

622)이고 행복감(M=115.8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의 경우 가족응집력은 보통이나 행복감과 스

트레스 대처 수준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 가족 응집력 및 행복감의 관

계는 스트레스 대처는 가족응집력과 r=.306, 행복감

은 r=.534로 모두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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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대처가 잘 이루어지는 경

우 가족 간의 불화보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가족응집

력이 늪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가족응

집력이 높은 경우 선행연구〔13-17〕에서 행복감이 높

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중년여성의 행복감에 가족응집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β

=.523(p<.001)로 스트레스 대처가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량은 28.2%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의 행복감에 가족응집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은 중년기여성의 자녀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모

두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년여성의 경우 빈둥지 증후군이나 갱년기 증상 등 다

양한 형태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잘 이루어질 경우 스

스로가 행복감을 느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체와 가족응집

력이 행복감과의 관계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

하여 중년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함양을 위한 사회복

지실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8년 2

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K시와 Y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0세 이하의 중년여성 중 322명

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의 통합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

석방법은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 가족응집

력,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 가족응집

력,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여성의 행복감에 스트레스 대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행복감

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년여성이 경험

하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과 유형 그리고 대처방안유

형을 파악하고 급변하는 가족구조와 사회환경 변화에

서  중년여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지원하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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